
■ 이달의 포커스 

[ 방송개혁위는 제대로 가닥을 잡았는가? ] 

방송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방송개혁위원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1월 26일에 있을 공청회가 열리게 되면 그동안 논의된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겠

지만 항간에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개혁안이 될 것이라고 한

다.  

방송개혁을 논하면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것이 ‘공공성’과 ‘공익성’이다.  

그러나 전제되어야 할 것은 현 시점에서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무엇이 공공이고 무엇이 공

익인가 하는 개념정리부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결정해야 될 것에 대

해 감상적이 아닌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져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공공성과 공익성 못지 않게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 또

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방송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방송의 질이 마치 광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상업성이 반드시 공공성과 배치되는가, 또한 상업주의는 반드시 나쁜 것인가에 의문

을 제기한다.  

자본주의하에서 상업주의 아닌 것이 있을까? 

순수한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돈으로 가치가 메겨지는 현실에서 상업주의를 배제해야만 공

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방송의 공공성은 프로그램의 질이나 편성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사항일 뿐 광고가 방송의 공

공성을 해친다는 근거는 없다.  

 

또한 방송의 시청률 경쟁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시청률 경쟁이 광고 때문인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방송이 시청률 경쟁을 안 하도록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방송은 당연히 시청률 경쟁을 벌여야만 한다. 

경쟁이 없는 부분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BBC는 시청률조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시청률 조사를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동향을 파

악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기왕 개혁을 한다고 하니 기존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타파하여 신선하고 진정한 개혁이 되기

를 바란다.  

“방송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생애 마지막 일로 알고 임하겠다”고 밝힌 강원룡 방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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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지적처럼 방송개혁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좋은 개혁안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선 방송의 메카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와 기술의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며 거기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혜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되어야 할 부분의 가닥을 제대로 잡는 일이다. 

 

 

 

 

 

 

 

 

 

 

 

 

 

 

 

 

 

 

 

 

 

 

 

 

 

 

 

 

 

 

 

- 2 - 


